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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lex de Vries (2024). The growing energy footpri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모든구글검색이 LLM 검색으로바뀌면, 구글의연간전력소비가 18에서 29TWh로증가할것이라고추정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542435123003653


데이터센터의전력수요가 2030년까지 160% 증가할것으로예상(Goldman Sachs)



https://www.datacentermap.com/ 2024.11.20 캡쳐



가스발전, 전력망이가장높은우선순위이며, 노후원전연장등도일부제한적으로활용

아일랜드, 2026년까지데이터센터가전체전력소비의 32%를차지할것으로전망되며도덕적사용이슈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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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을더파라! – PC가오고있다(포브스, 1999)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인텔은 전 세계
온라인 인구가 1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 

웹상의 10억 대의 PC는 오늘날 미국의 총 전력 용량과
맞먹는 전력 수요를 나타냅니다."

AI에의한전력수요과장, 효율성향상은무시한전력수요

2010년~2018년기간동안,  컴퓨팅 550%, 스토리지 2,400%, 
전력사용량 6%(science, 2020)

https://www.science.org/doi/full/10.1126/science.aba3758

컴퓨터 칩 효율성 로그 척도, 에너지 강도는
2008년의 1% 미만으로 급격히 개선



"전세계적으로약 400만~600만배럴의잉여용량이존재하는상황에서우리가효과적으로성장할수있다고
생각하기어렵다. 우리는보수적으로유지하고, 현금흐름창출이최우선이다. 생산량은그결과물로따라오는
것이다.                                                    트래비스스티스(Travis Stice), 다이아몬드백에너지(Diamondback Energy) CEO

“기후변화는사기이며, 바이든행정부의정책은 '그린뉴딜사기(green new scam)'에불과하다.”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은에너지독립을위한내정책의핵심이다.”

도널드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당선인

"우리는트럼프가미국을파리협약에서다시탈퇴시킬것을알고있다. 이는그의행정부에서 '기후'라는단어를
마지막으로사용하는순간이될것이다. 글로벌리더십상실은트럼프재임기간중가장큰손실중하나가될
것이다.“  캐서린울프람(Catherine Wolfram), MIT 슬론경영대학원(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에너지세금혜택을성급히철회하는것은이미착공된민간투자프로젝트를방해하고진행중인개발을
중단시킬것이다. 완전한철회는최악의시나리오를초래할것이다. 이는수십억달러의세금을낭비하고, 
대가로얻는것은거의없게될것이다“       앤드류가르바리노(Andrew Garbarino) 주도 18명의공화당하원의원

"석유와가스는사람들을빈곤에서구해주는에너지자원이다. 화석연료는현대문명의기초이며, 이를
포기하는것은경제적자살과다름없다.“                  크리스라이트(Chris Wright), 트럼프 2기에너지부장관예정자



1.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화석연료 비중은 매년 0.4%씩 감소하며 전력부분 탈탄소화가 진행 중

2. 2025년, 전 세계 1/3 이상을 재생에너지가 생산하여 석탄을 추월할 전망(화석연료 비중 23년 61%→ 26년 54%)

3. 2026년,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 원자력) 46% 달성으로 수요증가 충족(에너지 부분 탈탄소화 전환점 도달)

4. 글로벌 탈탄소화 이니셔티브로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으며, 전환 지출은 화석

연료 지출을 지속적으로 초과(미국은 30년까지 9천억 달러, 2035년까지 1조 1천억 달러 지출 예정)

5. 미래의 방향은 모든 것을 전기화하는 것이며 탈탄소화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풍력, 태양광, 

에너지 저장 및 다양한 분산자원(수요, 난방(Heat Pump), 전기차 충방전) 중심으로 전환 중

6. 전력 부분(그리드)는 점점 탈탄소화 되고 있으나 전기화 속도는 개도국의 느린 변화로 가속화가 필요

7. 그러나 현재 에너지 활용 환경에서는 ‘천연가스’가 필수적이며, 아직은 천연가스 수요 감소 유인이 미미

J.P Morgan (2024), IEA(2024)



2035년까지전력시스템완전탈탄소화목표로 50년까지전력수요의 70%를재생에너지생산

2030년까지약 1,000억파운드투자유치목표

2023년발표된 Transmission Acceleration Action Plan에따라송전망확충기간을기존의절반수준(7년)으로단축

영국정부와에너지기업들은향후 10년간약 540억파운드를송전망인프라에투자할계획

디지털화전략: 에너지데이터를활용해최적화된전력운영및효율증대를목표로스마트시스템과유연성
계획(Smart Systems and Flexibility Plan) 추진

전력시장배치개혁(REMA)를통해도매시장및네트워크요금체계최적화지속추진







1.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메탄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

2. COP28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높이겠다고 약속

3.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급은 2023년 전체 발전량에서 9.64%로 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함

4.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비중은 2023년에 5.3%에 불과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상대적으로 낮음

5.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더라도 한국의 청정 전력 비중은 40.32%로, OECD 평균인 49.96%에 미치지 못함

6.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초기 보급 단계인 1단계에 속해 있으며,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뒤처져 있음

IEEFA(2024)



이데일리(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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